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서문
서문
본『기요별책』에 수록된 논문은 2010년도 부터 시작한 ‘한일관계100년 
〈1910 ̶2010〉과 한일기독교회의 교류에 관한 한일공동연구 (일한교회교류사 
연구로 약칭)’의 제 3년도인 2012년 11월에 열린 심포지엄 ‘1945년 이후의 
데모크라시 헌법과 양국교회, 세계정세’에서 발표된 것이다. 한국의 장로회신
학대학교와의 협정을 바탕으로 된 것이며, 3년계획의 최종년도이므로, 여기서 
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계획을 확인한다.
1  지명관 , 강인덕 교수로 부터의 제안
한일합병 100년의 2010년을 기점으로 ‘한일관계100년〈1910 ̶2010〉과 한
일 기독교회의 교류에 관한 한일공동연구’의 계획의 제안은, 종합연구소의 지
명관, 강인덕 양 객원교수였다. 2009년 2월의 일이다.
 전전 (戰前), 전중 (戰中), 전후 (戰後) 와 한일관계에서의 큰 과제를 발견
하고, 정치와 문화면에서의 한일교류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, 정책을 실현해 
온 두 분 교수로 부터의 제안이라는 것에, 이 공동연구의 획기적인 의의가 있
다. 지교수가 강조한 것은, 장래를 바라보면서, 한일기독교회의 협력의 기반을 
형성하기 위해, 한일의 연구자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공동연구를 시작하
면 어떠한가라는 것이었다.
2  연구목적 , 연구방법 , 공동연구그룹
연구목적
공동연구의 목적은, 제1로 ‘한일의 기독교회사를 1910년을 기점으로 하여, 
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파악하는 것이다. 북한, 중국을 시야에 넣고, 북
동아시아의 기독교회의 금후의 교류와 렵력의 기반을 구축한다’라는 것이다.




제3기 ‘1945년 전후 (前後) 의 한일기독교회와 그 이후의 한일관계를 
향하여’
제2의 목적은 단지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, ‘한일 양국의 시
민사회의 형성과 기독교, 그리고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지향한 한일기
독교회’이며, 아울러 북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기독교회의 사명을 밝히는 
것이다.한일합병에 대한 일본기독교회의 입장은, 조합교회등의 입장에 대한 
연구가 있지만, 구 (旧) 일본기독교회와 기타의 교회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
지고 있었는가? 교파를 초월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.
또한 1970년대의 한국 민주화의 움직임 가운데서는, 기독교장로회등의 진보
적인 교회의 동향과 신학정보가 일본에 전해져 왔지만, 한국기독교회의 다수
를 점하는 예수교장로회 (통합, 합동) 등과 같은 보수적인 교회의 동향에 대
해서는 거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.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는, 
금후의 한일기독교회의 교류를 깊게하면서,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불가결한 
작업이다.
연구방법
①인터뷰조사 (일본, 한국). 관계가 있는 교단 또는 교회를 방문해 관계자와 
인터뷰조사를 실시한다. 한일의 프로테스탄트교회 가운데 중요한 교회를 방
문하여, 인터뷰 조사를 한다.
②한일의 각각의 교단, 교회의 총회 자료를 조사하고, 각 시기에 한일의 기독
교의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를 분석한다. 특히 자료는 한일 쌍방에서 
디지털화 해서 보관하고,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
③국제심포지엄 개최. 2010년도 이후에 한일의 연구자에 의한 국제심포지엄을 
개최한다. 이 연구 성과를 일본어, 한국어, 영어로 출판한다. 실제로는 ②의
교단, 교회의 총회 자료의 조사가 진행되어, 『한국기독공보』(1945̶1999), 
『기독신보』(1915̶1937), 『총회자료』(1̶16권), The Korean Mission Field 
(1905̶1941) (상기 문헌들은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이 복각)등의 귀중한 
자료가 수집되었다. ①은 실시되지 않았다. 약간의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 
조사가 실시된 정도다. ③은, 다음 항과 같이 3회 개최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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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연구 그룹의 구성
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세이가쿠인대학교종합연구소 한일현대사연구센터가 중
심이 되어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했다. 팰요에 응해서 ‘한신대학교, 성결대학교, 
연세대학교 등의 연구자에게도 참가를 요청했다. 또 일본에서는 도시샤대학등
에도 요청했다. 그리고 교회로서는 일본기독교단 타키노가와교회등, 한국에서
는 영락교회, 새문안교회, 소망교회등에 협력을 요청하고, 연구성과의 공개에 
관한 협력을 의뢰한다’라고 되어있다. 이것도, 교파 교단을 넘어서 협력을 요
청할 것을 지향했지만, 실제로는 확대되지 않았다.
공동연구의 준비
2009년 5월부터 종합연구소 고만송조교수가 장로회신학대학교에 교수 교환
으로서 체재하여 이 공동연구의 준비를 시작했다. 또 9월부터 종합연구소 미
야모토 사토루부교수가 교수 교환으로서 체재하여 연구의 준비를 진행했다. 
이 기간에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이치만씨를 담당으로서 채용할 것을 정하고, 
보다 구체적인 연구 활동의 내용과 스케줄을 정했다. 또 이교수는 2010년 3월
말에 일본에 와, 공동연구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. 
3  심포지엄의 개최
이상의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공개하기 위해서, 이하와 같이 심포지
엄을 개최했다.
제1회 2011년 2월 1일 세이가쿠인 본부 신관 회의실
주제 ‘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한일교회교류’
강연1  ‘1910년까지의 일본측에서 본 한일기독교회교류’
도시샤대학 신학부교수 하라 마코토
코멘트 세이가쿠인대학 종합연구소 조교수 마츠모토 슈
강연2  ‘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측에서 본 한일기독교회교류’
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 조수 마츠타니 모토가즈
코멘트 세이가쿠인대학 종합연구소 조교수 고 만송
강연3  ‘한국측에서 본 한일기독교회교류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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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교후 이 치만
코멘트 세이가쿠인대학 종합연구소 부교수 미야모토 사토루
이 심포지엄의 보고는, 마츠모토 슈 “한일교회교류사연구회” 『聖学院大学総
合研究所Newsletter』20̶5 (2010) 에 있슴.
제2회 2011년 11월 25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센터
주제 ‘3.1독립운동과 민족자결주의’
강연1  ‘3.1 운동의 준비과정과 기독교인의 역활’ 이 치만
코멘트 세이가쿠인대학 종합연구소 교수 마츠타니 요시아키
강연2  ‘1910년대의 한일교회과 리버럴 데모크라시’ 마츠모토 슈
코멘트 장로회신학대학교 박 용권
이 심포지엄의 원고는 『기요』 53호에 수록됨.
제3회 2012년 11월 3일, 세이가쿠인 본부 신관 회의실
주제 ‘1945년이후의 데모크라시 헌법과 양국교회, 세계정세’
강연1  ‘1980년대에서의 남북통일운동을 위한 일본교회의 역활과 기
여’이 치만
코멘트 세이가쿠인대학 종합연구소 특임교수 히가시노 히사시
발표  ‘한일회담반대운동과 한일교회교류, 1960년대를 중심으로’
고 만송
강연2  ‘1945년 이후의 북동아시아와 교회, 일본국헌법과의 관련으로
부터’마츠모토 슈
코멘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안 교성
4  연구성과의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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